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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30년과 북한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중국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혁개방의 기점으로 평가되는 중요

한 결정을 내린지 꼭 30년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기존의 관점

을 폐기하고, 낙후한 사회생산력과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간의 모순이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

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광범위한 이론적 수렴도 진행했다.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접목한 ‘계획적상품경제론’·‘사회주의시장경제론’ 등을 잇달아 창출하고 이를 

‘중국식 사회주의’로 명명했다. 대내개혁도 농촌(업)에서 출발 도시상공업 분야로, 대외개방도 점·선·

면의 단계적 연해개방에서 전방위 개혁개방으로 확대했다.

정치개혁도 단행했다. 마오쩌둥(毛澤東) 1인 지배체제의 폐단을 경험한 중국공산당은 국가지도자급 

직위의 3선 금지 조항을「82헌법」에 명문화하였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이나 하위부서로 이

양하는 분권화 개혁도 추진했다. 당 지배체제의 안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와 당내 민주

화도 조심스럽게 확대해 왔다. 또한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제와 이념의 경

쟁대상이었던 미국과 수교(1979)를 단행한 중국은 실리에 입각한 전방위 외교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강화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출현한 개혁개방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30년 동안 진행된 사유화·시장화·분권

화·다원화의 변화는 사회주의가 무색할 정도의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 

안정과 국민통합 문제가 통제력이 약화된 중국공산당의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에 수반되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여기

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은 물론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지는 중국지도부의 개혁적 

리더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0년간에 걸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1년 상하이를 방문한 김정일의 표현대로 ‘뽕나무 밭이 푸

른 바다가 되었다’는 의미의 상전벽해(桑田碧海) 그 자체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30년간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58배, 1인당 GDP 42배 이상, 무역액 105배, 외환

보유액 1천배 이상 성장하였고, 2007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

다. 이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향상되었다. 2008년 8월에 숙원이었던 올림픽도 개

최하였고 한국·일본·인도와의 전략적 관계수립, 아세안과의 FTA 체결, 상하이협력기구(SCO)와 6

자회담을 운용하면서 주변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중국의 경험은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중국의 정치경제적 강대국화를 앞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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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의 경험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으로서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함의는 주목된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핵 개발을 통한 체제유지에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및 개성공단의 축소, 6자회담의 결렬 등에서 나

타난 북한의 행보를 보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국가 규모, 산업구조, 시장성, 지리적 입지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

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 지배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한 

채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 수용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경험은 북한이 ‘성공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정세에 맞는 개혁이념의 창출, 테크

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 및 기획양성,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주변 환경의 개선,

화교자본의 활용,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굳은 믿음과 의지 등 개혁 초기 중국의 

경험은 북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